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16일 개막한 고(故) 권영우 화백(1926-2013)의 개인전 ‘다양한 백

색’(Various White)에 1958년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문교부 장관상을 받은 권 화백의 초기작 '

바닶가의 환상'이 출품돼 눈길을 끈다.  

 

동양화의 답습에서 벗어나 실험적이고 초현실적인 당시 추상의 새로운 경향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닶가의 환상'은 똑같은 내용의 그림 2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한 점은 서울시립미술관이, 

또 한 점은 권 화백의 유족 측이 소장하고 있다. 이번 국제갤러리 전시에 나옦 건 유족 소장품이다.  

 

국제갤러리에서 만난 권 화백의 둘째 아들 권오현씨는 이와 관련해 "국전 출품작은 당시 철도청에서 구

매했다"며 "이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했던 권 화백은 그 해 똑같은 작품을 다시 그렸다"고 말했다. 이어 "

철도청에서 사 갔던 첫 번째 작품은 지난해 서울옥션을 통해 다시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미술자료관리과에 문의해 보니 1998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 작품을 철도

청으로부터 기탁받아 관리해 왔다. 이후 작품이 돌고 돌아 경매에 부쳐지고 다시 권 화백의 유족 손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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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다시 그린 작품은 2006년 10월19일 권 화백과 당시 하종현 서울시립미술관장이 협약을 맺고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7년 2월 서울시립미술관은 권 화백의 기증 작품 70점

과 소장 작품 5점, 작가 소장 1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1점을 선별해 기증 작품전 '권영우, 종이에 담은 

삶'을 개최했다.  

 

두 번째 '바닶가의 환상'도 이때 함께 전시됐다. 서울시립미술관 작품수집과에 따르면 당시 기증 협약서

에는 특이사항이 부기됐다. ‘바닶가의 환상은 1958년도 동일 시기에 2점을 제작해서 1점은 국립현대미

술관에 있고, 1점은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한다'는 내용이다. 

 

 

 

 

 

 

 

 
권영우, 무제, 1980년대 47.5 x 40㎝ (국제갤러리 제공) © News1 

국제갤러리는 이번 전시에서 권 화백의 1970~80년대 제작된 미공개 백색 한지 및 소품 작업을 중점적

으로 소개한다. 백색 한지를 손톱이나 도구를 이용해 찢고 뚫고 붙이는 등 반복적 행위가 드러나는 작품

들이다. 전시에 나옦 작품들은 권 화백 사후 작품관리를 도맡아 옦 유족들의 소장품이 대부분이다.   

 

전시 제목인 ‘다양한 백색’은 오늘날 한국 단색화의 시초가 된 것으로 일컬어지는 1975년 일본 동경화

랑의 ‘한국 5인의 작가, 다섯 가지의 흰색’전, 이른바 ‘백색전’에서 따 왔다. 이우환 화백의 주도로 한국의 

‘백색화’를 일본에 처음 소개한 이 전시에는 권영우, 박서보, 서승원, 이동엽, 허황 등이 참여했다. 국제갤

러리의 이번 전시는 4월 30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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